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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사회 전

반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유지

증진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 소비자들

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1]. 이

에, 치과 의료기관은 전문화 및 대형화가 점차 늘어나며

업무 영역의 세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여하는데

임상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다. 환자를

고객으로, 의료소비자 등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본에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환자가 치

과 병·의원에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면 환자는 그치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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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임상치과위생사의감성지능이소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여 임상치과위생사의감성지능이소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치과위생사의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치위생조직관리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연구하였다. 연구기간은 2017년 2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전라북도

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 394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은 소진과 유의한

음의상관관계(r=-.623, p<.001)를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이높을수록소진은유의하게 낮은것으로나타났다. 소진의 하위영

역인정서적고갈(r=-.316, p<.001), 비인격화(r=-.474, p<.001), 성취감저하(r=.639, p<.001)와유의한음의상관관계를나타났

다. 임상치과위생사의소진에관련요인으로자신의감성이해, 타인의감성이해, 감성활용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연구결과로감성지능이소진에연관성이있음을알수있었다. 임상치과위생사로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는감성지

능을향상시킬수있는중재프로그램개발이절실히필요하다. 앞으로임상치과위생사의감성지능을높여소진을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exhaus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customer servic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394 clinical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Jeollabukdo from 

February 6 to May 31, 2017. Clinical dental hygienist 's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burnout(r=-.623, p<.001). Self emotion appraisal, others' emotion appraisal, and use of emotion were 

found to be related factors to exhaustion of clinical dental hygienist..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to reduce burnout 

and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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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계속이용하고, 더불어 주위사람들에게그 병·의

원의서비스 만족과 신뢰성을 알리게된다[2]. 이에따라

치과 의료서비스에도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임

상치과위생사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만족을 극대화와 병원의 재이용 율을 높이기 등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환자중심병원의 다

양한 요구에 맞는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서비스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3]. 이러한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임상치과위생사는 의료소비자인 외부고객의 구강

건강문제에대해 적극적인자세를취하고높은 지적수준

과 전문교육과정을통하여유능한전문 인력으로서치과

의료소비자의구강건강을 향상시켜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4]. 그러나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환자들은정당하고 당연한 반면치과

병의원의 내부고객들은 과중한 스트레스에 정서적 탈진

을 경험하고 있다. 간호학 영역을살펴보면, 간호조직에

서 고객에게질적 서비스를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간호

사의 소진이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조직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완충역할을 하는 감성지능에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5]. 감성지능은 좌절 상황에서도 개인을 동

기화 시키고 자신을 지켜 낼 수 있게 하며 기분이나 스

트레스로 인하여 합리적인사고를억누르지않게하면서

타인에 대해 공감 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

이다[6]. 결과적으로 감성지능은 임상치과위생사의 치과

의료서비스의질을발전시켜더 나아가 치과병의원의 수

준을높여치위생생산성향상을기대할수있으며, 치과

위생사의 만족뿐만 아니라 소진과 이직의도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진이란 노력과 직무능력이 직무

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함으로부정적자아개

념, 부정적 직무태도, 대상자에대한 무관심과 함께나타

나는 정신적, 육체적 탈진상태의 자아의식을 의미[7]하

는것으로이러한소진은이직률을높이며, 삶의 질감소

로 이어져 대상자의 안전과 안녕에 유해 환경으로 작용

하며 대상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8].

임상치과위생사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갖는 만족은

치과위생사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다[9]. 그러나

치위생 분야에서는이러한치위생생산성에영향을미치

는 감성지능과 소진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

지능이소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여임상치과

위생사의인적자원의 효율적인관리와고객 서비스의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 치위생 조직 관리를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과병·의원의 고객만족을 위한 의료서비

스의 가장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치과위생

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치

과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17년 2

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는 연구대상을 임의 표본추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의 Effect size

는 0.15, Aipha-error은 0.005 검정력을 0.95로 설정 후

최소표본크기를 계산 했을 때 총 390명이었으나, 설문지

미회수 및 탈락률을 10%(39명)로 감안하여 연구대상자

를 430명으로 산출하여 자기보고형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총 43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 및불성실

한 응답을 보인 36부를 제외한 394부(회수율 91.6%)를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 14문항, 

소진 20문항, 일반적 특성 4문항으로 총 38문항을 조사

하였다. 

2.2.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10]이 개발한 WLELW(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을 Im[11]이 번

역한 도구는 자신의 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이해 4문

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으로 총 16문항을

Likert 7점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도구개발 시 감성지능

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55이었다. 연구자는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던 설문 항목

들은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자신의 감정이해 4

문항, 타인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활용 4문항, 감정조절

2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도구를 구성하였다.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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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0.859이었다. 

2.2.2 소진

소진은 Maslash와 Jackson[12]에 의해 개발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바탕으로 Choe와

Jeong[13]이 이용한 도구를 연구자는 요인분석과 신뢰

도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하부영역으로 정서적 고

갈 8문항, 비인격화 4문항, 성취감 저하 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

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0.83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17이었다[Table 1]. 

Table 1.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Classification N
Cronbach's 

alpha

Emotional Intelligence 14 0.859

Self emotion appraisal   4 0.818

Others’ emotion appraisal   4 0.707

Use of emotion 4 0.734

Regulation of emotion 2 0.836

Burnout 20 0.817

Emotional exhaustion 8 0.779

Depersonalization 4 0.613

Lack of a felling of accomplishment 8 0.799

2.3 통계분석

본연구에수집된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이용

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임상치과위

생사의 감성지능이소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

고자 다음과 같은 통계방법을 수행하였다.

1. 임상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성, 감성지능과소진

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기술 통계분석

시행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과 소진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 시행하였다.

3.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알아보기위해 Pearson's 상

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일반적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51.2%로가장 많았으며, 31-40세 31.0% 순

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58.4%로 높게 조

사되었다. 근무경력은 3년 이하가 37.3%로 가장 많았으

며, 3-7년은 36.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3년제

대학 졸업이 81.2%로 가장 많았다.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

Age 

≤ 30 202(51.2)

31 - 40 years 122(31.0)

41  ≤ 70(17.8)

Marriage
Unmarried 230(58.4)

Married 164(41.6)

Career

3 years > 147(37.3) 

3-7 years 143(36.3)

8-13 years 80(20.3)

14  years ≤ 24( 6.1)

Education 

level

Community college graduation 320(81.2)

University graduation 70(17.8)

Graduation

(master's)
4( 1.0)

Total 394(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과 소진이 

차이

일반적은특성에따른감성지능과소진의차이를분석

한결과는Table 3와 같다. 감성지능의경우연령(p<.001)

이많을수록, 기혼(p<.001)일경우, 최종학력(p<.05)이높

을수록감성지능이높게나타났다. 또한소진의경우는임

상경력(p<.05)과최종학력(p<.05)이 높을수록 소진이 유

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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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Burnout

M±SD t/F(P) M±SD t/F(P)

Age 

≤ 30 years 46.09±7.32a

8.000

0.001**

58.91±8.51

1.950

0.121

31-40 years 47.63±5.32ab 59.84±8.27

41-50 years 49.55±5.73b 59.42±6.85

50 years ≤ 50.40±2.68b 63.40±6.68

Marriage
Unmarried 46.90±7.29 -2.53

0.001**

59.72±7.50 -.40

.566Married 48.51±5.31 59.39±8.47

Career

3 years > 48.39±6.77

2.14

0.095

58.34±7.40a

4.64

0.003*

3-7 years 46.87±6.71 58.98±8.53a

8-13 years 48.59±5.59 60.37±7.41ab

14  years ≤ 47.21±4.85 64.21±6.69b

Education 

level

Community 

college 

graduation

47.37±6.16a

4.91

0.008*

59.06±7.55a

4.12

0.017*
University 

graduation
49.00±1.16a 61.66±9.18a

Graduation

(master's)
49.91±6.45a 65.00±3.45a

* : p<.05,  ** : p<.001
a, b :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3.3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과 소진 

임상치과위생사가 지각하는 감성지능의 평균점수는

3.43점이었으며 감성지능의 하위영역은 5점 척도로 구

성하여 측정한 결과 감성조절 3.50점, 자신의 감성이해

3.49점, 타인의 감성이해 3.39점, 감성활용 3.34점 순으

로 나타났다. 임상치과위생사가 지각하는 소진의평균점

수는 3.44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은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정서적 고갈 4.01점, 비인격화 3.60점, 성취감 저하 2.72

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Emotional intelligence and Burnout of Clinical 

Dental hygienist 

Classification M SD

Emotional Intelligence 3.43 2.25

Self emotion appraisal 3.49 2.30

Others’ emotion appraisal 3.39 2.23

Use of emotion 3.34 2.25

Regulation of emotion 3.50 1.46

Burnout 3.44 3.91

Emotional exhaustion 4.01 4.62

Depersonalization 3.60 2.39

Lack of a felling of accomplishment 2.72 2.87

3.4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과 소진의 상

관관계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과 소진의 관계성을 알아

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감성지능은 소진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623, p<.001)로감성지능이높을수록소진은유의하

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소진의하위영역인정서적 고갈

(r=-.316, p<.001), 비인격화(r=-.474, p<.001), 성취감 저

하(r=.639, p<.001)와유의한음의상관관계를나타났다.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Dental  

hygienis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Burnout 

x1 x2 x3 x4 x5

x1   1

x2 -.623**      1

x3 -.316**   .306**    1

x4 -.474** - .291** .782**   1

x5 -.639** - .613* -.438* -.351*    1

* : p<.05,  ** : p<.001 

x1: Emotional Intelligence, x2: Burnout, x3: Emotional exhaustion

x4: Depersonalization x5: Lack of a felling of accomplishment

3.5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이 소진에 미

치는 요인

임상치과위생사의감성지능이 소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소진전체를종속변수로감성지능중자

신의감성이해, 타인의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을독

립변수로하여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

였다. 회귀모형을분석한결과회귀모형이유의한것으로

나타났으며(F=112.264, P<.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4.3%였다. 독립변수중타인의감성이해(β=.569)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자신의감성이해

(β=0.079).감성활용(β=0.016)이소진에영향을미치는요

인으로나타났다[Table 6].

Table 6. Factors affecting Emotional intelligence on 

Burnout

Classification B SE β t p

Self emotion appraisal 0.048 0.023 0.079 1.965 0.046

Others’ emotion appraisal 0.490 0.045 0.569 14.124 0.001

Use of emotion 0.002 0.026 0.079 2.186 0.623

Regulation of emotion 0.442 0.051 0.016 1.242 0.018


= .548   Adjusted R2=0.543, F=112.264(p<.05)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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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소

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치과위생사의 업무

환경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업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방안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경우연령이많을수록, 

기혼일경우, 최종학력높을수록감성지능이높게나타났

다. 간호사를대상으로한 Cho 등[14]의연구에서는연령

이많을수록, 기혼일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 경력이많

을수록감성지능이높게나타났으며, Kim 등[15]의연구에

서는연령, 결혼상태, 근무형태가높을수록감성지능이높

게나타나본연구와유사한결과가나타났다. 이는임상치

과위생사자신과타인의감성을이해하고파악하여대인관

계로이끌어가는감성지능은연령이많을수록, 최종학력

이높을수록, 미혼보다는기혼이더많은경험을가지고대

인관계를형성함으로매사에적절히대응을할수있는자

세를가짐으로서감성지능이높게나타난것으로사료된

다.

소진의경우는임상경력과최종학력이높을수록소진이

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Jung[16]의 연구에서는

연령, 월평균수입, 현직장의근무연한, 부양가족수가낮

을수록, 기혼인 경우에 소진의 경험이 높았으며, Han과

Kim[17]은연령이낮을수록, 미혼일경우, 임상경력이낮

을수록, 직급이낮을수록, 급여가낮을수록높게나타났다. 

임상치과위생사의임상경력과최종학력이높을수록본인

이스스로가소진의원인을잘파악하고업무에대한책임

과스트레스가크기에소진에더높은것으로생각된다. 소

진을감소하기위해서는임상치과위생사의과다한업무와

책임속에서스트레스감소를위한근무환경의변화를통

하여친근감과포근함을느낄수있는정서적으로좋은근

무환경을만들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임상치과위생사가 지각하는 감성지능의 평균점수는

3.43점으로 나타났으며, Jung과 kim[18]은 3.18점 이었

으며, Han[3]은3.16점으로나타나본연구결과보다낮게

나타났다. 소진의평균점수는 3.44점으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Kim[19]은 2.62점, Kim과 Yoon[20]

은 2.82점, 간호사를대상으로한Cho 등[14]은 2.64점으

로나타났다. 이렇듯임상치과위생사의소진정도는결코

적지않다는것을알수있었다. 현재임상치과위생사의소

진을낮출수있는방안및지속적인대책이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감성지능은소진과유의한음의상관관계로감성지능이

높을수록소진은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소진의

하위영역인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와유의

한음의상관관계를나타났다. 즉임상치과위생사의감성

지능이높을수록치과위생사의소진은유의하게낮은것으

로나타났다. Hwang[3]의연구에서는감서지능이높을수

록심리적소진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Wong & 

Law[10]의감성지능이종업원들로하여금동료나상사와

졸은관계를맺게끔도와주며직무만족을높일수있고조

직에대한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주장하였다. 또

한, Choi[21]의연구에서는감성지능이높을수록조직몰입

과조직성과에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임상치과

위생사의감성지능이높을수록소진은낮게 나타났는데, 

이는임상치과위생사의전문성확보와직업적만족감에도

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알수있다. 

임상치과위생사의소진에관련요인으로자기주위의다

른사람들의감성을인식하고이해하는능력으로다른사

람의감정에민감하여그들의행동으로부터감정을관찰하

고지각하며이해하는[10] 타인의감성이해가 가장 큰 영

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으며.자신의감성이해.감

성활용이소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다. Im 등

[22]의연구에서는감성지능의하부요인중자신의감성이

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이소진과관련성이있는것으로타

인의감성이해가소진이감소되지않는다는결과를나타난

반변타인의감성이가장큰영향력을보였으므로추후연

구에서이러한관계들에대한명확한비교가필요할것으

로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보아 임상은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며 병원의 질 관리를위한 다양한 실무 세미나와 친

절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

부고객인 임상치과위생사는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상현장

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외부고객과 먼저 접점 하는 임상

치과위생사에게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진을 낮추고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서

비스의질이 향상된다면외부고객과 내부고객모두 만족

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을 제한하여 임의편의 표본

을 추출해서 일부 지역치과위생사를대상으로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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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

나, 향후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임상치과위생사의감성지

능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더필요하다. 임상치과위생사의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외부고객의마음을공감하며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임상치과위생사로서스스로직업에대한만족감

을 높일 수있는 방안의연구가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소

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임상치과위생사의 업무

환경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업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전북지역에 근무하는

임상치과위생사를 394명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에 이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임상치과위생사의 감성지능은미혼보다는기혼이, 

연령과최종학력이높을수록높게나타났다. 또한소

진의경우는임상경력과최종학력이높을수록소진

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감성지능은소진과유의한음의상관관계로감성지

능이높을수록소진은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

다.

3. 임상치과위생사의소진에관련요인으로자신의감성

이해, 타인의 감성이해, 감성활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연구결과로 감성지능이 소진에 연관성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임상치과위생사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감성지능을향상시킬수 있는 중재프로그램개발

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임상치과위생사의감성지능

을 높여 소진을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전략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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